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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의 IT 환경에서 ‘클라우드’는 필수가 됐다. 아

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zur)를 사용하든, 클라우드에 워크로드를 단 하나도 

올리지 않은 기업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다.

문제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업 내 모든 자산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은 특정 벤더에 종속(Lock-

In)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복수의 퍼블

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워크로

드 ‘A’는 AWS에서 구동되고, 워크로드 ‘B’는 마이크로

소프트 애저에서 구동되는 식이다. 멀티 클라우드가 대

두된 이유다.

기업은 모든 레거시 시스템을 버리고 단번에 클라우드

로 옮길 수도 없다.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인 시

스템도 있지만, 데이터 관련 규제나 시스템의 효율성, 성

능 등과 같은 문제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안에서 구동

해야 하는 시스템도 있다. 아무리 클라우드가 발전해도 

온프레미스 환경이 당장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

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공존하는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 역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

업이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맞이하고 있는 IT 환경

이다. 

문제는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부수적인 문제점이 따라온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된 정책

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어떻

게 분석해서 한눈에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지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가용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워

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은 ‘베리타스’가 유일하다. 베리타스는 탄생하면서부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왔고,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

해온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멀티 플랫폼과 멀

티 하이퍼바이저 시대를 이끌어온 베리타스는 이제 멀

티 클라우드 시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84%

9%

4% 5%

Multi-Cloud

Single Public

Single Private

No Plans 58%

21%

10%

Hybrid Cloud

Multiple Public

Multiple Private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위험성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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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Aptare - Unified Infrastructure Repoting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데이터 프로텍션을 위한 입증된 솔루션을 원한

다. 전통적인 ‘백업(Backup)’을 넘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기

반으로 한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를 지원하면서도 기존의 레

거시 시스템 역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복구도 비즈니스 손실이 없

도록 적시에 가능해야 한다.

베리타스 넷백업(NetBackup)과 클라우드카탈리스트(CloudCatalyst)

는 이같은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는 솔루션이다. 

베리타스 넷백업은 이미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한 백업 솔

루션이다. 물리적 환경과 가상화 환경까지 통합해 백업 가능하다. 베

리타스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백업으로 확장하

는 클라우드카탈리스트도 보유하고 있다. 클라우드카탈리스트는 클라

우드를 백업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고유한 중복제거 기술

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송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

고, 네트워크 사용비가 굉장히 낮다.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

중국의 항만물류 기업인 CIMC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클라

우드에서 활용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자체 데이터센터에 백업본을 유

지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상에도 백업본을 두길 원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솔루션은 베리타스의 넷백업과 클라우드카탈리

스트밖에 없었다. 넷백업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데이

터 한 카피는 온프레미스에 두고, 퍼블릭 클라우드 확장도 실현했다.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보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데이터가 많은 기업은 스토

리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온프레미스에 대용량 스

토리지를 두고 SAN(Storage Area Network)으로 구성하는 것 역시 

큰 비용이 든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정의스토리지

(Software Defined Storage, SD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DS를 구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베리타스의 인포

스케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가용성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 필요한 

‘통합 리포팅’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의 도래로 인해 복잡해진 

IT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타닉스, VM웨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애플리케이션이 분산돼 있을 때 플랫폼마다 

별도의 리포트가 존재한다면 IT 부서 입장에선 재앙이다. 모든 인프라

에 대한 현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통합 리포트가 필요하다. 

베리타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앱타(APTARE)라는 회사를 인수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솔루션 앱타 IT 애널리틱스(APTARE IT 

Analytics)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업, 스토리지, 가

상 인프라스트럭처에 걸쳐 메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

한 리포팅 결과 분석을 제공한다. 멀티 인프라 환경에 대한 상황을 통

합 리포트로 볼 수 있고, 전체 인프라이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

하다. 전체 환경을 고려한 플래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IT 비용의 낭

비를 줄일 수 있다.

3   Party v/s Ve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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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 종속을 좋아하는 기업은 없다. 특정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면 리

스크가 증가하고 협상력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그 

특성상 벤더 종속이 자주 일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워크로드를 

언제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베리타스는 이를 위해 베리타스 리질리언스 플랫폼(Veritas 

Resilience Platfom, VRP)을 제공한다. VRP를 활용하면 IT부서에

서 더 이상 주말을 투자해 회복탄력성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멀티 

클라우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IT부서의 매뉴얼 테스팅 부담도 줄인다.

일본의 전자업체 교세라는 재해복구를 위한 데이터센터 중 하나를 폐

쇄하고 싶었다. 대신 클라우드를 재해복구센터로 활용하려고 했다. 그

러나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교세라 인프라는 VM웨어, 하이퍼-V 등이 

마구 섞여있는 상태였다. 하나의 벤더로 다양한 환경을 커버하길 원했

던 교세라는 VRP를 선택했다. 그 결과 프로덕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고 곧바로 클라우드에 DR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운영비는 60% 

절감됐다. VRP는 하나의 툴로 물리 서버, 가상 서버, 클라우드에 대한 

재해복구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한다. 유연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당

장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도 없고, 특정 클라우

드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

잡성은 커지고, 리스크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양

한 IT 인프라를 하나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다양한 IT 환경을 

손쉽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도 전통적인 백업과 재해복구를 벗어나 클라우드와 온프레미

스를 모두 활용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에는 특정 IT 인프라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업은 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와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모두 

보호하면서 언제든 원하는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

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베리타스가 유일하다. 

쿠날 판찰 베리타스 세일즈 엔지니어는 “베리타스 엔터프라

이즈 플랫폼은 추상화를 통해 복수의 인프라를 하나로 일원화

한다”면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라면 베리타스를 적용해

야 한다. 다른 벤더를 볼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결론 

인포스케일은 온프레미스의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극대화 할 뿐만 아

니라 다른 스토리지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인포스케

일의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쉽게 가져가고, 다시 데이터센터로

도 가져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업체의 특정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간단히 이전시킬 수 있다. AWS 서울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를 싱가포르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가

능하다. 

다른 클라우드 벤더로의 이전도 손쉽게 이뤄진다. AWS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간단히 옮길 수 있다. 글로벌 3대 클라우드 벤

더와 이를 위한 제휴를 맺고 인증을 획득했다. 인포스케일은 세계 20

대 은행, 10대 통신사, 글로벌 제조사들이 활용하는 솔루션이다.

코카콜라 보틀링의 모기업인 스와이어(SWIRE)는 SAP 기반의 공급

망관리(SCM)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이 회사는 SCM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했다. 문제는 클라우드 벤더들이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제공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수

준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인포스케일이 해결했다. 인포스케일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다가, 특정 DB가 다운되면 앱

을 다른 DB와 자동으로 연결시키도록 했다. 기존 DB 살아나면 인포

스케일에서 기존 앱 서버에 다시 자동 연결해준다. 전체 가용영역이 

장애로 다운되면 자동으로 DB 전체를 앱을 다른 가용영역으로 이전

시킨다. 이를 통해 스와이어는 목표 복구 시점(RPO)을 30초 이하로 

내릴 수 있었다. 목표 복구 시간(RTO)은 5분 이하로 맞췄다. 

스와이어는 또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기를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SCM 시스템의 재해복구(DR)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구축했다. 이

와 같은 아키텍처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은 인포스케일이 유일하다.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벤더 종속을  
벗어나는 방법 

Battle 
Tested 

Solutions

Trusted By 
Fortune 500 
Customers

No Need To 
Reinvent or 

Reskill

Consistent 
Multi-Clou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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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활용한  
백업 및 DR 전략:  
통합 데이터 보호 

VERITAS NetBackup 

시장조사기관 EGS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4개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한다. 메인프레임 시스템만 쓰던 과거와 

달리 유닉스, 윈도우, 리눅스, 가상화, 클라우드 등 다양

한 IT 환경이 기업 내에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

해 IT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클라우드도 하나

의 벤더만 사용하지 않는 멀티 클라우드가 보편화 되고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도 일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복잡한 IT 환경은 백업 환경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정 플랫폼 전용의 백업 솔루션을 그때그때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리의 복잡성도 커졌다. 하나의 관

점에서 전체 IT의 백업 상황을 조망하는 통합 데이터 보

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레거시 데이터 백업에서

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워크로드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백업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겼다.

베리타스는 통합 데이터 전략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

한 벤더다. 베리타스의 넷백업(NetBackup)은 지난 10

년 동안 백업 솔루션 시장을 이끌어온 솔루션이다. 유닉

스,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시스템 백업부터 시작해 오라

클, MySQL, SAP, 익스체인지 등 다양한 워크로드, VM

웨어나 하이퍼-V, 뉴타닉스 등을 포함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넷백업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레거시뿐 아니라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NoSQL,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피스365 

NetBackup | The Truth in Data Protection
#1 Backup Solution for decades

Servers 
& Filers

Traditional 
Workloads

Virtual 
Workloads

New 
Workloads

Cloud 
Workloads

Ready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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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롭게 등장하는 워크로드까지 모두 넷백업으로 커

버할 수 있다. 

어떤 워크로드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무

엇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이 베리타스 넷백업의 가치다. 50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어플라이

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구현 방안을 제공한다. 저장공

간도 물리적 저장소뿐 아니라 가상화 저장소,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모두 지원한다.

백업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클라우드가 아닐 수 없다. 

클라우드에 쌓여가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클라우드를 백업의 타깃으로 이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해복구(DR)를 위해 클라우드 활용 전

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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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백업 용도로 사용하는 전략을 고민한다. 클

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는 저렴한 저장소에 데이터를 백업해두면 자

연스럽게 원거리 백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 전략을 실행

하려고 하면 맞닥뜨리는 문제가 적지 않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넣는 

비용보다 데이터를 꺼내는 비용이 훨씬 비싸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한 

후 자주 복원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1차적인 백업 공간으로 클라우드는 적합하지 않다는 관점

이 지배적이다. 단기 데이터 백업은 기존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하

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2차 백업 용도

로 클라우드에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주로 

테이프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2차 백업이라고 해도 데이터가 너무 크면 망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면 아무리 저렴한 저장소라고 

해도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복제거는 

클라우드를 백업 저장소로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베리타스는 이를 위해 최적화 된 솔루션 넷백업 클라우드카탈리스트

(CloudCatalyst)를 제공한다. 클라우드카탈리스트는 넷백업에 있는 

데이터를 중복제거 후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

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하이드레이션(rehydration) 하면 안된다는 점

이다. 리하이드레이션이란 중복제거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

다. 클라우드로 보내기 전에 리하이드레이션 없이 중복제거를 한 그 

상태로 클라우드에 보내야 한다. 즉 클라우드에는 중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의 최소 데이터만 저장돼야 한다. 

Backup to the Cloud #2

Backup Flow

Restore Flow

NetBackup CloudCatalyst

...

BACKUP

1st COPY 생성

TRANSFER

14TB
Cache Area

DATA CACHING

DUPLICATION

OBJECT 
STORAGE

Cloud Storage

2nd COPY 생성RECOVERY
(RECENT DATA)

RECOVERY
(OLD DATA)

Priority 1 Priority 2

“On-prem to Cloud” 백업데이터 Lifecycle Management

1차고성능백업 중복된데이터복제 2차Cloud스토리지저장

1차백업으로부터…CloudCatalyst의캐쉬로부터…Cloud Storage 로부터…

SLP

Opt-Dup Opt-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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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In the Cloud 

클라우드를 백업 데이터의 저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들

은 ‘스냅샷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

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백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 클라우드 하나만 사용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온프레미스

에도 백업 데이터가 있고,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별도의 스냅

샷 백업본이 존재한다. 온프레미스 따로, AWS 따로, 애저 따로 관리

하는 것은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하나의 정책으로 기업 내 모든 데이

터 백업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중요도마다 몇 카피를 백업할 것인지, 얼마나 자

주 백업을 할 것인지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베리타스 넷백업을 활용하

면 데이터 중요도마다 몇 카피를 얼마나 자주 백업할 것인지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 스냅샷은 단기적인 용도의 백업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장기적인 데

이터 백업의 경우 스냅샷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도 넷백

업을 통한 통합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

데이터백업

Media Server 

Master
Server 

Blob Cool ColdInstance

EC2 EBS S3 S3-IA Glacier

Master
Server 

Media Server 

AppAppApp

Multi/Hybrid Cloud Support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24

Backup  
To the Cloud 

복잡한 IT 환경은 백업 환경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체 IT의 백업 상황을 조망하는  

통합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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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해복구

(DR) 때문이다. 예를 들어 AWS를 활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DR을 두는 방식이다. 하나의 클라우드에 운영 시스템과 DR 시스템을 

모두 두면, 이 클라우드 전체가 무너졌을 때 DR까지 무너지게 된다. 이 

때문에 운영 센터와 DR 센터는 다른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즉, A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B 클라우드로 보내고, B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A클라우드로 보내는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베리타스는 이를 A.I.R(Auto Image Replication)이라고 부른다. 원

격 넷백업 도메인에 백업 이미지를 복제한 후 정책기반으로 자동 복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R센터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는 점이다. DR센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운영되던 데

이터센터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 백업을 위한 게이트웨

이까지 무너진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게이트웨이가 없어서 DR센터

에 백업된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베리타스는 오

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센터 도움 없이 리스토어 가능

하다.

NetBackup A.I.R (Auto Image Replication)

VTLVTL

장기보관

DBMS

AP

장기보관

DBMS

카탈로그자동 Import

선택적
데이터복제

WAN 최적화 RTO 감소

카탈로그데이터

원격데이터센터로컬데이터센터

NetBackup Appliance NetBackup Appliance

Auto Image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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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nto the Cloud 

데이터 보호 활동에서 클라우드의 쓰임새는 많다. 클라우드는 

백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백업을 위한 저장소가 되기도 하

며, DR센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레거시 시스

템에 클라우드가 더해지면서 관리 포인트는 많아지고, 아키텍

처는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하나의 관점에서 통합 데이

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최적

의 솔루션은 베리타스 넷백업과 넷백업 클라우드카탈리스트

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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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통합 가시성 확보로  

최적화된 운영 보장
스토리지 인프라 비용 절감, 리스크 해소,  
컴플라이언스 준수 지원

APTARE IT Analytic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는 기업 IT 환

경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온프레미스 환

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퍼블릭 클라우

드까지 도입해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90%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나아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점점 더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혼재하게 되면서 기업의 IT 운영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데이터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 내에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쌓여

가고 있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50% 이상은 불필요

한 다크데이터이고, 30% 이상은 중복되거나 오래된 

데이터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존재하는 데이

터를 파악해 규제 대상 데이터를 포함해 무엇이 중요

한 데이터인지 또는 필요 없는 데이터인지 분류하고,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IT 인프라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기

업의 고민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동향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 LLC.

1 기업의 IT 환경은하이브리드환경으로전환

80%

20%

Gartner는 2020년까지모든기업중 90 %가 IT환경이
하이브리드환경으로전환할것이라고예측

2016
10%

90%

2020

On-Prem

Hybrid
On-Prem

Hybrid

참고 :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17-04-05-gartner-says-a-massive-shift-to-hybrid-infrastructure-services-is-underway

2 데이터는급증하고, 복잡한최신스토리지요구사항

기업은많은데이터를처리하여비즈니스하고있으며, 
데이터중약 90 %는체계적으로관리하기어려움

기업은새로운기술에스토리지를채택하지만, 
기존레거시시스템또한운영하므로관리가복잡하고더어려움

기
업
의 

디
지
털 

트
랜
스
포
케
이
션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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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가시성 확보 

수많은 이기종 벤더의 인프라를 사용하다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

다. 스토리지만 해도 대개 하이엔드 스토리지부터 오브젝트 스토리지, 

NAS까지 다양하고 여러 벤더의 솔루션을 사용한다. 통합 관리가 안

되면, 통합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고 최적화된 운영도 보장할 수 없다.

02 스토리지 최적화, 효율화 

스토리지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해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해지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03 용량 계획 수립 

공간 부족으로 스토리지를 긴급 증설,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 스토리지 운영현황을 파악해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적당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도전 과제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 LLC.

차지백(Chargeback)

비즈니스별 비용 처리

컴플라이언스/감사

간소화된 리포팅

통합 가시성

이기종 벤더의 인프라 운용

스토리지 최적화/효율화

스토리지 공간 재활용, 성능 지연

클라우드 비용 관리

사용량 분석 및 비용 절감

용량 계획

스토리지 공간 부족 / 긴급 구매

리스크 감소

백업 실패 및 미실행

최적화된 데이터 보호

백업 저장 장치 효율화

기업에 나서는 다양한 도전과제 

04 적절한 비용관리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용한만큼 지불하는 과금체계다. IT부서가 아닌 

현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도한 사양의 서버, 스토

리지 인프라 서비스를 선택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클라우

드 운영비용 부담이 매우 커진다. IT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량을 분

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스토리지나 백업 저장장치 역시 서

비스 사용량을 제대로 미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 비용관리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05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만일 백업 받지 않은 중요한 데이터가 악성코드 감염이나 장애 발생으

로 갑자기 삭제됐다면? 중요도에 따라 기업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

다. 준수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맞춰 데이터를 백업·보관하고 서

비스수준협약(SLA)에 맞게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는지 잘 관리해야 

하고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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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SLA 관리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 LLC.

“서비스”별설정
(SLA Group Policy)

백업 JOB 수

백업성공율

※ 상세 내역 (Drill Down)

APTARE 구성도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 LLC.

EMC
Storage Array

HDS 
Storage Array

Data 
Protection 

Assets

Virtual 
Infrastructure

Windows
Hosts

NetApp 
Storage

Data 
Collector

IBM
Storage Array

SAN
Fabric

HP Storage 
Array

Linux/UNIX

Portal 

Reporting 
Database

Oracle

Portal Server 
Software

APTARE Portal Server

베리타스의 IT 인프라 분석 및 가시성 솔

루션인 ‘앱타 IT 애널리틱스(APTARE IT 

Analytics)’는 이같은 기업의 도전과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의 이

기종 IT 환경에서 스토리지와 백업 솔루션, 

가상화 인프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3만개 넘는 다양한 이기종 인프라에서 메타

정보를 수집해 현재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 

사용 현황을 대시보드와 리포트로 통합해 보

여준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괄

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이

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 

복잡한 스토리지 환경에서 그 안에 저장돼 있

는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다. 

사용중인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성을 검사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미확인 스토리지, 가동이 중

단된 가상머신도 찾아낸다. 이를 통해 기존 스

토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스

토리지 추가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용 중인 다양한 백업 솔루션 장애나 사용자 

실수로 인한 문제도 한 눈에 보여준다. 성공

적인 백업은 물론 실패한 백업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보호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동 식별

하므로 그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앱타 IT 애널리틱스는 서비스별로 SLA를 설정

해 내외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포팅 툴을 사용해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 기능별 상세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디스크·드라이브·클라우드·

백업 어플라이언스 사용량과 성능을 확인 및 

분석해 예측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성능이 떨어진 드라이브를 식별

할 수 있고, 해당 드라이브에서 얼만큼 백업

작업이 수행됐는지 기록된 데이터 양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과 비용, 가장 많이 사용한 클

라이언트도 식별할 수 있다. 만일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각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요소마다 매달 가용한 

예산을 설정해 측정할 수도 있다. 

이기종 스토리지와 백업 저장장치에는 계열사

별, 부서별, 애플리케이션별, 서비스별 그룹핑

이 가능해 각각 사용비용을 측정(미터링)해볼 

수도 있다. 과금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앱타 IT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수집 서버와 통

합 리포팅을 위한 포털 서버로 구성된다. 전

세계 각 지역에 여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연동해 하나의 포털 서버에

서 단일 뷰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리포팅 템플릿이 기본 제공되며, 마

우스 클릭만으로 각 기업 환경에 맞게 커스

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실제 사용 중인 커스

터마이징된 리포트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고객사에 제공한다. 

포춘 10대 기업을 포함해 전세계 1100여곳

이 현재 앱타 IT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비자(VISA), JP모건, 딜로이

트, 메트라이프, 애플, 웰스파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자는 앱타 IT 애널리틱스를 기반

으로 이기종 인프라의 통합된 가시성 확보했

다. 이를 바탕으로 운용관리 효율성을 향상

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5만대 이상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

업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JP모건은 최적화된 

SLA 관리로 리스크를 크게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딜로이트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마다 과도화된 스토리지 공간 할당을 요구했

다. 데이터 저장공간을 요구하는대로 할당했

지만 실제로는 많은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했다. 각 프로젝트 팀별로 차지

백(Chargeback)을 구현해 실제 스토리지 사

용 용량을 줄이는 성과가 나타났고, 적절한 

사용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메트라이프는 앱타 IT 애널리틱스 도입 후 불

필요한 저장소를 재활용하는 한편,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용량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양한 IT 인프라 서비스 사용관리 현황 손쉽게 파악, 비용절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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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  

수립 방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문제로 인해 서

비스가 영향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에 큰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AWS

의 네트워크 접속 장애 사건이다. 두 시간 이상 AWS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AWS를 쓰고 있던 많은 기업이 불편을 겪었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구

현하면 서버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공공연한 믿음이 이 사건 이후 “클라우드에

서도 서비스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로 바뀌었다. 

사실 AWS의 장애 사례는 네트워크 접속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AWS를 이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뻗었다’는 결과는 똑같다. 게다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클라우드 

공급업체에는 책임이 없다. AWS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계약서

에 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객사가 미리 알지 못했다면,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 

제때 수습을 하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목받는 솔루션 가운데 하나가 베리타스 인포스케일이다. 

인포스케일은 전통적인 스토리지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스토리지 재정의 시스

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탄생했다. 클라우드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는 모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예컨대 유닉스, 리눅스, 하이퍼바이저, 퍼블릭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한다.

인포스케일을 활용하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서

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VERITAS Info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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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크리티컬애플리케이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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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곳에서도데이터보호

가상머신Active/Active 구현

확장가능한클러스터

분단위미만워크로드 RTO

DR 조직화및유연성

애플리케이션복구

Public

Private

베리타스 인포스케일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인포스케일은 다양한 플랫폼과 이기종 운영체제(OS)를 지원한다. 유

닉스나 리눅스, 윈도우를 지원하며, 온프레스미스에 있는 물리 장비나 

가상화 기술,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에서 쓸 수 있다. 

서버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디스크, SAN을 통해 연결된 외장 스토

리지,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등 모든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밖에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복구 기능을 제공하며, 

근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재해복구(DR) 지원 기능을 내장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능은 서버와 디스크를 직접 연결하는 DAS 스토리

지를 이용한 서비스다. 외장 스토리지 없는 공유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어서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1 대 1로 연결할 수밖에 없

가용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프라, 다른 하나는 서비

스 측면이다. 클라우드 유지보수를 위해서나 장애가 발생할 때 장비를 

교체하는 것 등은 인프라 단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

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가상머신(VM)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수행되어야 한다.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부분

이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에 인포스케일이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

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미션 크리티컬

(mission critical)’이다. 베리타스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취급하

기 위한 특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가 어느 곳에 있

더라도 보호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가 나더라도 즉각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곧바로 복구돼야 한다. 셋째, 가상환경에서도 액티브/액티

브(Active/Active)가 구현돼야 한다. 넷째, 재해복구(DR)의 조직화와 

유연성의 필요다. 다섯째, 거리에 관계없이 확장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는 장애가 나더라도 분 단위 수준의 복

구 시간 목표(RTO)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 초 발표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도 유사하게 언급돼 있

다. 개선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는 금융분야 특수성

을 반영한 안정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성 기준에는 데이터 보호는 물론이고 서비

물리·가상·클라우드 환경 모두 지원 

었다. 이때 인포스케일을 활용하면 공유 스토리지 환경을 만들 수 있

어, 그 위에 공유 파일 시스템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럴 경우 기존 피지

컬 환경과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액티브/액티브로 구현할 수 있

스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클라우드 이용시에

도 주요 전산장비를 이중화하고 백업체계를 구축,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 조치와 통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고객사가 스스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확보하

기 어렵고, 실제로 AWS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지원하는 고가

용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해당 서비스에 종속된

다는 문제도 따른다. 아울러 현재 고객사가 쓰고 있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별다른 수정 없이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고가용성 확보 

Veritas InfoScale

Infoscale

DAS, SAN & Cloud에걸친
스토리지서비스제공

근거리 ~ 장거리재해복구를
지원하는DR기능내장

통합된고가용성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복구이기종플랫폼/OS 지원

AWS AWS AWS AWSAutomated & 
Centrally Managed

© 2017 Veritas Technologi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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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aid-1 Mirror’라고 하는 이 미러 기술을 이용하면 걸친 노드들 

간 데이터가 연결되고 액티브/액티브 액세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결된 노드에 동시에 읽기/쓰기(Read/Write) 기능을 쓸 수 있다.

또 가상머신(VM)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장비 두 대로 

구성된 하이퍼바이저의 경우 한 쪽 VM이 장애가 났을 때 다른 VM으

로 데이터를 옮기는 시간 동안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프

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용성은 VM 장애에 대한 복구이지, 

서비스에 대한 복구가 아니어서다.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애플

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OS 상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파

일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포스케일이 강점을 가진다. 인포스케일의 경우 공유 스

토리지와 공유파일시스템을 통해 고가용성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

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액티브/액티브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으며,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액티브/액티브 형태를 지원하지 않

을 경우에도 빠른 페일오버(FailOver)를 통해 액티브/스탠바이 모드

로 쓸 수 있다.

만약 고객이 가용성을 늘리거나 혹은 성능을 확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VM과 스토리지만 준비한 후 인포스케일을 설치해 확장하면 된다. 인

터널 디스크를 활용한 공유스토리지나 온라인 클러스터를 확장해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성능을 향상할 수있다. 

또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VM을 통한 복구 방법으로 스냅샷을 

이용했다.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스냅샷을 떠두고, 장애가 났을 

때 이를 기반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단점은 복구 시간이

다.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

이다. 역시, 프라이빗과 동일하게 퍼블릭에서도 공유스토리지와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복구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인포스케일을 활용할 경우 AWS 서울 리전에서 공유 스토리

지와 공유 파일 시스템, 고가용성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것

을 AWS 싱가포르 리전에 구축한 다음, 데이터 복제를 할 수 있게 하

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다른 국가의 리전에 데이터를 옮

기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도 지원한다. 예컨대 네트워크망을 설치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고가용성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된다. 

수동 설치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인포스케일’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설치하는 폼이 

나온다. 그중에서 AWS 클라우드포메이션(AWS CloudFormation)

을 선택해 최대 8 노드까지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인포스케일은 여러 고객사들이 사용하면서 안정성을 검증했다. 베리

타스는 “현재 인포스케일은 삼성이나 LG같은 국내 제조기업부터 우

리은행, KB금융그룹 같은 금융권과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의 공

공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스토리지공유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고가용성/확장성/성능with InfoScale

Copyright © 2019 Veritas Technologi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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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베리타스 인포스케일을 활용하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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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안

넷플릭스는 클라우드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석 달에서 1년 만에 해내는 업체도 있

지만 넷플릭스는 7년이 걸렸다. 

넷플릭스의 사례로 보면, 비즈니스 전략과 클라우드 전략

이 정합(align)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플릭

스는 오랫동안 AWS를 사용해왔으나 구글 클라우드도 사

용하길 원했다. 장애가 생겼을 때 쉽게 복구할 수 있길 바

라기 때문이다. 결국 해답은 멀티 클라우드다. 이는 비즈

니스 전략과 클라우드 전략이 정합한 사례에 해당한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재해복구(DR)를 할 수 

있도록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

용하는 이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조사에 따르

면 47%의 기업이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한다.

대다수 기업이 처음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에는 비용 중

심으로 결정하지만 사실 각자 서비스에 맞는 비즈니스 

모듈을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도 있어야 한다.

34% 기업은 보안을 걱정하고, 같은 순위로 데이터 저장

이 어느 곳에서 이뤄지는지를 고민한다. 31%는 적절한 

스킬을 가진 인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법 역시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

의 정합이다.

베리타스는 멀티 플랫폼과 멀티 하이퍼바이저, 멀티 클

라우드를 DNA로 가진 업체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

라 여러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란 VM 세트, 애플리케이션 세트를 모

아놓은 것을 말한다. 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옮길 때 베리타스에서는 테이

크오버(Takeover), 마이그레이트(Migrate), 리스토어

(Restore), 리허스(Rehearse), 리싱크(Re-Sync)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베리타스의 제품으로는 비즈니스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떤 데이터를 퍼블릭 클

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각각 넣을지를 쉽게 정

할 수 있다. 이같은 항목은 베리타스 마이그레이션 콘솔

에서 버드뷰의 형태로 쉽게 볼 수 있다. 마이그레이션의 

준비 상황이나 복구 가능 여부, 동기화 상태 등을 대시보

드로 나타내주며 DR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클라우드 전략은 비즈니스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Veritas Resiliency Platform – An Overview

Copyright © Veritas Technologies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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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SLO Based Approach by Ve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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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복수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데 베리타스는 VM웨어부터 하이퍼-V까지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

한다. 데이터 이관 전 비즈니스 서비스를 생성 후 오케이스트레이션과 

오토메이션을 하는 형태다. 데이터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갈 때는 멀티플 워크로드와 멀티 클라우

드를 지원한다. DR 이전 사전 테스팅과 피드백도 지원하며, 5분 이하

의 낮은 RPO(Recovery Point Objective)로 데이터 회복을 쉽게 한

다. 온프레미스 간 마이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

들고 오토메이션 및 오케스트레이션한다. AWS, 애저, 프라이빗 클라

우드, VM웨어로 데이터를 모두 이동시킬 수 있으며 주고받는 과정 전

체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전략과 클라우드 전략의 정합

을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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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비즈니스 목표와 클라우드 전략을 일치시

키면 비용 효과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애플리

케이션을 어떤 클라우드에 옮길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마

이그레이션 전략이다.

베리타스에서는 이 전략 수립 전 해당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기업이 

마이그레이션 이전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웠는지를 슬라이드에서 선

택한 후 세부사항을 정한다. SaaS를 얼만큼 쓸 것이며, 퍼블릭이나 프

라이빗 클라우드의 도입 비율, 전용 호스팅과 애플리케이션 도입 여부 

등을 상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리아키텍트, 리팩

터, 리호스트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든 클라우드 전략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장 나을지를 선택

Cloud Migration Journey – Right Workload Righ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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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시보드가 아닌 런북의 형태로 DR을 순차 구성해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 런북은 알고

리즘의 형태로 시각화되며, 런북을 통해 리허설을 할 수 

있다. 리허설에서는 필요한 조직이나 비용, 인원 등을 책

정 가능하다. 예상 소요 시간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온프레미스에서 오프프레미스로 마이그레이션할 때의 DR을 지원한

다. 최신 기술에 해당한다. VRP(Veritas Resiliency Platform)를 통

해 DR을 자동화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있는 백업 카피를 AWS에 올

릴 수 있다.

데이터센터 형태에 따른 DR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평가와 컨설팅 

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 비즈니스 니즈를 설정하고 정책과 프로세스, 

데이터 보호 가용성 등을 고려하고, 앱과 데이터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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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통합(Consolidation)을 준비하던 한 기업은 비용 절감과 

DR 역량 강화를 동시에 원하고 있었다. 로컬 온프레미스에서 다른 온

프레미스 데이터센터로의 이전을 원하는 것이 비즈니스 목표였다. 따

라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해 DR 역량을 구축하고 DR 오케스트레이

션을 자동화했다. 클라우드는 MS 애저와 하이퍼-V를 사용했으며, 온

프레미스 간 DR을 클라우드로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하이퍼-V로 작

업하면 같은 작업을 VM웨어를 올린 AWS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서비스를 최우

선으로 두고 중대한 문제를 먼저 DR로 보낸다.

원클릭 업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원하는 또 다른 기업은, 인력 없이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를 계속해서 탐구했다. 이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도록 

권유한다. 마이그레이션과 롤백을 사람이 정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

문인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DR을 인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줄이고, RTO와 RPO 최적화를 통해 자동화하는 방법에만 사람을 투

입할 수 있다. 콘솔 스크린에서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다.

유즈 케이스  결론

베리타스 VRP는 앱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또는 역방향으로

도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환경 변경 없이 그대로 작업할 수 있어 운영비와 인력에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플랫폼 하나로 멀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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